
미국 화학산업 안전사고율 개선
3.5% 감소 안전도 3위 기록 … O S H A법 효과 높아

9 2년 미국 화학산업의 안전사고율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의 NSC(National Safty Council)의 보고에 따르면 화학산업계의 전체 사고율은 9 1년 3 . 7 %에서

9 2년 3 . 5 %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NPRA(National Petroleum Refiners Association)는석유화학

산업계의 전체 사고율은 9 1년 3 . 1 %에서 9 2년 3 . 3 %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.

9 2년 미국의 전체 제조업체 사고율은 1 0 . 8 %를 기록하고

있으며 비교적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화학산업

은 섬유산업과 농화학산업에 이어 안전도면에서 3위를

기록하고 있다.

미국의 직업안점 및 건강관리 당국( O S H A )의 안전에

관한 법률이 지난 5월 효력을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은

산업계의 20%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

다. 그러나 사고율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

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근로자들도 이 법률에 대해 호

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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